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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충남지역 4년제 안경광학과 재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18문항과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18문항과 인구통계학적 변수 2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2.68점, 진로준비행동은 2.09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영역인 목표달성활동은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진로선택확신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과 상관성이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안경광학과 대학생들의 진로설계에 기초가 되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직업관련 교육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생각된다.

          

        

        
          
            초록
          
        

        
          
            Purpose
            To examine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optometry.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110 optometry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university in the Chungnam district, who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for three months, starting in August 2020. The online survey consisted of 38 questions and included 18 questions to measure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18 questions to measu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two demographical variable questions.

          

          
            Results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were 2.68 and 2.09, respectively. As the sub-domain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oal attainment behavior display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making level. It was also found that when the university student’s certainty in career selection was high,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lso had a high influence.

          

          
            Conclus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optometry is correlated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which act as the foundation for career planning-for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optometry were recognized, and this is thought to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career-related edu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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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현대사회는 급격한 기술의 발달과 사회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에게 있어 진로에 대한 선택은 일생을 통한 중요하고 복잡한 과업이 되었다. 진로 선택은 직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영역이다.[1]

      특히, 대학 시기는 장래의 직업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특정 직업을 선택,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고민은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큰 문제이다. 진로발달과정에서 대학 시기는 전환기와 시행기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현실적 직업탐색의 시기를 의미한다. 즉, 이 시기에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하는 시기이며,[1] 잠재되어 있던 개인의 자질을 탐색하고 전문성으로 발달시키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안경광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낮은 직업의식과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였다.[2] 안경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직무 경험이 많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대학 시기에 진로와 커리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향후의 안정적인 안경사로 종사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진로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로준비행동의 척도를 연구하였다.[1,3,4]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진로준비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구조적인 조사 방법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계열과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대학생의 구체적인 진로준비 행동과 그와 관련된 여러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진로 장애를 줄이고 합리적인 진로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5-9]

      이러한 일반계열의 활발한 연구에 비해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설계나 진로 수준에 대해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안경광학 전공의 경우에는 전공 선택의 이유와 전공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이에 비해 이들이 대학 시기에 얼마나 진로준비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였다.[3,10] 진로준비 행동은 구체적인 행동의 차원으로 올바르고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뿐만 아니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1] 따라서,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해야 하는 대학 시기에 이러한 진로준비 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진로설계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학 중인 안경광학과 대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대한 첫 번째 과제로 먼저 이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 척도를 조사하고, 학년별 진로준비에 따른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직업 관련 교육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충남지역 4년제 안경광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의 객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문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하지 않는 대학생은 설문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110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44명(40.0%), 여학생 66명(60.0%)이었고, 아직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응기라 생각되어 1학년을 제외하였다. 학년은 2학년 44명(40.0%), 3학년 46명(41.8%), 그리고 4학년 20명(18.2%)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Variable
            	N
            	%
          

        
        
          	Gender
          	Male
          	44
          	40.0
        

        
          	Female
          	66
          	60.0
        

        
          	Grade
          	2
          	44
          	40.0
        

        
          	3
          	46
          	41.8
        

        
          	4
          	20
          	18.2
        

        
          	Total
          	110
          	100.0
        

      

      

      조사도구는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18문항과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18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수 2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Kim 등[11]이 개발하고 Lee[12], Kang[13]이 수정, 보완하여 활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의 세부적인 척도는 진로와 전공 선택에 관한 확신을 나타내는 진로선택확신 2문항,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과 수준을 나타내는 진로결정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된 Kim 등[11]의 진로준비행동 검사(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를 바탕으로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진로정보 사이트의 급증과 대학 학생상담센터의 활성화가 반영되고 보완된 진로준비행동 검사 도구를 이용하였다.[14] 기존의 문항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와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진로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의 2개의 문항이 추가되었다. 세부적인 척도는 자신의 직업관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6문항,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는 도구구비활동 5문항, 그리고 진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을 의미하는 목표달성 활동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의 측정은 4점 리커트 척도(4-point likert scale)를 적용하여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설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진로결정수준 전체 평균점수는 2.68±0.47이며, 하위영역 중 진로선택확신이 2.73±0.62, 진로결정은 2.67±0.48로 진로선택확신이 좀 더 높았다.

        
          Table 2. 
				
          

          
            Average career decision making-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Questions
              	Cronbach’s
              	Mean
              	S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ertainty
            	2
            	0.76
            	2.73
            	0.62
          

          
            	Decision
            	16
            	0.87
            	2.67
            	0.48
          

          
            	Total
            	18
            	0.89
            	2.68
            	0.4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formation gathering
            	6
            	0.81
            	2.34
            	0.63
          

          
            	Tool preparation
            	5
            	0.80
            	2.07
            	0.66
          

          
            	Goal attainment
            	7
            	0.85
            	1.90
            	0.60
          

          
            	Total
            	18
            	0.92
            	2.09
            	0.56
          

        

        

        진로준비행동 전체 평균은 2.09±0.56이며, 하위영역 중 정보수집활동이 2.34±0.63으로 가장 높았고, 도구구비활동 2.07±0.66, 목표달성활동 1.90±0.6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보다 높았으며, 이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1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은 전공과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하였지만,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진로 정보수집활동에 비해 도구구비활동과 목표달성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Yun[15]의 연구에서 대학생은 진로선택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기보다는 주변에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Choi[16]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에게 진로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진로탐색행동에 효과가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안경광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안경사 진로를 결정하는데 학교 및 안경업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상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진로결정수준의 전체 신뢰도(Cronbach’s)는 0.89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의 신뢰도는 진로선택확신 0.76, 진로결정 0.87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신뢰도(Cronbach’s)는 0.92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정보수집활동 0.81, 도구구비활동 0.80, 목표달성활동 0.85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진로결정수준의 전체 평균점수는 남학생이 2.79±0.53으로 여학생보다 높았다.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 중 진로결정의 평균점수는 남학생이 2.79±0.54로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3). 진로선택확신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2.78±0.69, 여학생 2.70±0.58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평균점수는 남학생이 2.18±0.54로 여학생보다 높았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영역 중 목표달성활동의 평균점수는 남학생이 2.06±0.59로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2). 정보수집활동과 도구구비활동에서 남학생은 각각 2.37±0.59, 2.12±0.68로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안경광학 전공 여학생은 진로결정과 진로를 위한 도구구비 활동을 남학생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Average career decision making-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der
          
          

        

        
          
            
              	Variable
              	Gender (M±SD)
              	p-value
            

            
              	Male
              	Femal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ertainty
            	2.78±0.69
            	2.70±0.58
            	0.48
          

          
            	Decision
            	2.79±0.54
            	2.59±0.43
            	0.03*
          

          
            	Total
            	2.79±0.53
            	2.60±0.41
            	0.0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formation gathering
            	2.37±0.59
            	2.32±0.66
            	0.65
          

          
            	Tool preparation
            	2.12±0.68
            	2.04±0.65
            	0.54
          

          
            	Goal attainment
            	2.06±0.59
            	1.79±0.59
            	0.02*
          

          
            	Total
            	2.18±0.54
            	2.04±0.57
            	0.18
          

        

        
          
            *p<0.05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준비행동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Kim[17]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진로준비행동은 Kim[17]의 연구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Koh[18]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진로결정수준이 증가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에게 진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극이 될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진로결정수준의 전체평균은 4학년이 2.82±0.51로 가장 높았고, 2학년 2.68±0.45, 3학년 2.61±0.46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영역인 진로선택확신과 진로결정의 평균점수는 4학년이 각각 2.90±0.48, 2.81±0.54로 가장 높았고,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전체평균은 2학년이 2.24±0.60으로 가장 높았고, 4학년 2.09±0.56, 3학년 1.98±0.50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영역인 정보수집활동의 평균점수는 2학년이 2.48±0.65로 가장 높았고, 4학년 2.34±0.66, 3학년 2.20±0.57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도구구비활동의 평균점수는 2학년이 2.26±0.65로 가장 높았고, 4학년 1.95±0.66, 3학년 1.94±0.64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4). 목표달성활동의 평균점수는 2학년이 2.02±0.68로 가장 높았고, 4학년 1.84±0.54, 3학년 1.81±0.54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은 2학년 때 진로를 위해 필요한 도구구비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Average career decision making-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Variable
              	Grade (M±SD)
              	p-value
            

            
              	2
              	3
              	4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ertainty
            	2.77±0.60
            	2.62±0.68
            	2.90±0.48
            	0.21
          

          
            	Decision
            	2.67±0.47
            	2.61±0.47
            	2.81±0.54
            	0.30
          

          
            	Total
            	2.68±0.45
            	2.61±0.46
            	2.82±0.51
            	0.2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formation gathering
            	2.48±0.65
            	2.20±0.57
            	2.34±0.66
            	0.10
          

          
            	Tool preparation
            	2.26±0.65
            	1.94±0.64
            	1.95±0.66
            	0.04*
          

          
            	Goal attainment
            	2.02±0.68
            	1.81±0.54
            	1.84±0.54
            	0.23
          

          
            	Total
            	2.24±0.60
            	1.98±0.50
            	2.09±0.56
            	0.07
          

        

        
          
            *p<0.05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4학년의 점수가 컸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진로준비행동은 저학년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oh[1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전공선택 확신이 1학년 때 다소 높았다가 학년이 오를수록 감소하였고, 4학년이 되어 다시 회복하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들 중에서 4학년은 저학년보다 이미 진로결정수준이 높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이 적고, 2학년은 본격적인 취업준비 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성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진로결정수준은 하위영역인 진로선택확신(r=0.64, p=0.00), 진로결정(r=0.99, p=0.00)과 강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진로선택확신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은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career decision making-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1
              	2
              	3
              	4
              	5
              	6
              	7
            

          
          
            	1. Certainty
            	1
            	
            	
            	
            	
            	
            	
          

          
            	2. Decision
            	0.55**
            	1
            	
            	
            	
            	
            	
          

          
            	3. Career decision making-level
            	0.64**
            	0.99**
            	1
            	
            	
            	
            	
          

          
            	4. Information gathering
            	0.18
            	0.02
            	0.04
            	1
            	
            	
            	
          

          
            	5. Tool preparation
            	0.15
            	0.10
            	0.12
            	0.71**
            	1
            	
            	
          

          
            	6. Goal attainment
            	0.27**
            	0.21*
            	0.23*
            	0.68**
            	0.66**
            	1
            	
          

          
            	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23*
            	0.13
            	0.15
            	0.90**
            	0.87**
            	0.90**
            	1
          

        

        
          
            *p<0.05, **p<0.01
          

        

        

        진로준비행동은 하위영역인 정보수집활동(r=0.90, p=0.00), 도구구비활동(r=0.87, p=0.00), 목표달성활동(r=0.00, p=0.00)과 강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은 전체 진로결정수준과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인 진로선택확신과는 정적상관(r=0.23, p=0.02)을 나타내었다. 이는 진로선택확신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영역 중 목표달성활동은 진로선택 확신(r=0.27, p=0.00), 진로결정(r=0.21, p=0.03, 전체 진로결정수준(r=0.23, p=0.02)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진로선택확신이 높고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를 위한 목표달성활동을 많이 하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진로선택확신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활동에 미치는 영향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설명력은 5%로 나타났으며, F값이 2.99로 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결정수준 하위요인 중 진로선택확신이 p=0.04로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선택확신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도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7]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전공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진로선택확신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6.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leve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SE
              	Beta
            

          
          
            	
            	1.52
            	0.31
            	
            	4.96
            	0.00**
          

          
            	Certainty
            	0.20
            	0.10
            	0.23
            	2.03
            	0.04*
          

          
            	Decision
            	0.01
            	0.13
            	0.01
            	0.04
            	1.00
          

          
            	R=0.23 R2=0.05 F=2.99*
          

        

        
          
            *p<0.05, **p<0.01
          

        

        

      

    

    

  
    
      결 론
      본 연구는 충남지역 4년제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알아보고자 온라인으로 수집한 자료 110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은 전공과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하였으나, 진로정보수집활동에 비해 도구구비활동과 목표달성이 부족하였다.

      2.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 중 진로결정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p=0.03),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영역 중 목표달성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p=0.02).

      3. 진로결정수준은 4학년이 가장 높았고, 진로준비행동은 2학년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영역 중 도구구비활동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4).

      4. 진로선택확신과 진로결정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영역 중 목표달성활동과 정적상관관계를 갖는다.

      5.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상관성이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보다 높았으나 선행연구의 다른 전공 학생보다는 낮았다. 안경광학 전공 대학생들은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하였지만,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진로 정보수집활동에 비해 도구구비활동과 목표달성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안경광학 전공의 낮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1학년 때 전공기초 이론과목뿐인 교육과정에서 진로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안경사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실습만으로 구성된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뿐만 아니라 안경업계에서 안경사 직업 홍보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안경사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상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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